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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별도 공지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6. 16(목) 담당부서 FTA정책기획과 

담당과장 김완기 과장(044-203-5740) 담 당 자 조무경 사무관(044-203-5742)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7.15(금) 발효 예정

- 아시아 국가 최초의 FTA,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수출확대 기대 -

【한-콜롬비아 FTA 7.15일(금) 발효】

□ 지난 ‘13.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16. 7. 15.(금) 발효된다.

ㅇ 우리측은 지난 ‘14. 4월 국회 비준 동의로 국내 절차를 완료해  

같은 해 5월 콜롬비아측에 이를 통보했다.

ㅇ 콜롬비아는 동 협정 이행법률이 ‘14.12월 상·하원을 통과한 후

’16.4월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성 검토 절차를 마치고 현지시각 

‘16. 6. 15일 우리 대사관에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해 왔다.

- 그간 우리 정부는 ‘15.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조속한 비준절차

추진을 요청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계기에 콜롬비아측 비준절차

가속화를 촉구했다.

ㅇ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콜롬

비아 통보문 접수일(‘16.6.15) 기점으로 30일 후인 7.15.(금) 발효된다.

*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최종

서면통보의 접수 30일 후 또는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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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기대효과】

□ 콜롬비아는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인구 4,760만명(중남미 3위), 국내총

생산(GDP) 3,779억 달러(중남미 4위))으로서,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

장임

* 경제성장률(콜롬비아/중남미 전체(%)): ('13) 4.9/2.8 → ('14) 4.4/1.4 → ('15) 3.1/0.2

ㅇ 또한,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 등을 보유하여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높은 국가

* 중남미 4위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 등도 보유

□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

정이자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동맹* 국가 중 세 번째로 체결**한 자

유무역협정로써, 두 나라의 교역·투자 관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태평양동맹: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이 결성한 공동체(‘12.6월 출범)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04.4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11.8월)

ㅇ (상품)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우리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콜롬비아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FTA)(미국, EU) 수준 양허를 확보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 품목 수 기준: (한) 96.1%, (콜) 96.7%, 수입액 기준: (한) 99.9%, (콜) 97.8%

<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롬비아측 양허 내용 >

- 즉시철폐: 무선전화기, 브이씨알(VCR), 합성수지(폴리에틸렌 등) 등

- 5년 철폐: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의류, 섬유류 등

- 9년 철폐: 중형 디젤 승용차(SUV) 등

- 10년 철폐: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 12년 철폐: 냉장고, 세탁기 등

-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

(관세율 5~15%) 및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철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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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유망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이내, 의료

기기(관세율 5%) 및 알로에·홍삼 등 기타 비알콜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 콜롬비아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미용, 의료, 웰빙 등에 관심

- 농산물은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였고, 쌀, 쇠고기 등은 양허

제외·농산물 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장기 관세철폐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할 수있다.

ㅇ (서비스/투자)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시장접근 수준을

높이고,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현지 투

자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ㅇ (정부조달)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합의하여 민자사업* 포함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했다.

* 민자사업: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핵심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앞으로 한-콜 산업협력위와 연계한 

현지 활용설명회, 전문관세사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ㅇ ‘15.4월 정상회담 계기 콜측과 합의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인프라 현대화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참여 등을 적극 추

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보도참고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기획과 김완기 과장(044-203-5740), 조무경 사무관(044-203-574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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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한-콜롬비아 FTA 추진 경과

   

□ 2009.8 한․콜롬비아 FTA 타당성 분석을 위한 민간공동연구 시행

□ 2009.12 한․콜롬비아 FTA 협상 출범 이후 총 7차례 공식협상 및 

7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 공식협상 : 1차 ‘09.12월(서울), 2차 ’10.3월(보고타), 3차 ’10.6월(서울), 4차

’10.10월(칼리), 5차 ’11.10월(서울), 6차 ’12.4월(카르타헤나), 7차 ’12.6월(서울)

※ 소규모 협상 : ‘10.5월 ~ ’12.3월간 7차례 개최

□ 2012.6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계기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

□ 2012.8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 2013.2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 2014.4 한․콜롬비아 FTA 관련 우리측 국회비준 완료
 

ㅇ 2014.5 주콜롬비아 대사관 명의 공한*으로 우리측 절차 완료 통보

* 협정 제22조4항에 따라 한국 정부의 국내절차 완료를 알리며, 콜측도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협정 제22조4항에 따라 이를 대사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 

  

□ 2014.12 한․콜롬비아 FTA 이행법률 콜롬비아 상·하원 통과

* 콜측은 자국內 정치상황(대선 등)으로 비준이 계속 지연되자, ‘14.11.26 대통령

권한으로 한-콜 FTA 비준 국회 긴급절차 적용

□ 2015.1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이행법률 헌법 합치성 검토 개시 

* 콜측 국내절차는 상원→하원→헌법재판소 순으로 진행

ㅇ 2016.4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성 검토절차 완료

□ 2016.6.15(현지시각) 주콜롬비아 대사관에 콜측 절차 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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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허
양허유형

콜롬비아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철광, 동/알루미늄/아연 괴 및 제품, 금, 은,
비금속광물, 흑연, 석탄, 윤활유, 정밀화학
원료,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타이어,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섬유사, 직물류,
의류(모피, 양복, 언더셔츠, 속옷, 코트 등),
양말, 신발, 모자, 판유리, 손목시계, 완구류

9,500 즉시 철폐 3,849

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폴리에틸렌 등),
도금강판, 전자레인지, 자동차부품(기어박스,
방열기), 정밀화학원료, 기타고무제품, 직물류
(재생직물, 편직물 등), 철도차량부품, 항공기
부품, 전동기, 변압기, 밸브, 베어링

원유, 자동차 부품 146 3년 철폐 31 기타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페로니켈, 장신구, 제재목, 단판 132 5년 철폐 1,420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컬러
TV, 에어컨, 의류, 섬유류(폴리에스터, 나일론,
화섬필라멘트사 등), 판유리, 아연도강판

스웨터, 남성바지 6 7년 철폐 455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
폴리에스터 직물, 화장품, 안전유리, 산업용
차량 타이어

- - 9년 철폐 1 중형 디젤 승용차(SUV)

니켈괴, 합판, 건축용 목제품 127 10년 철폐 363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일부 세탁기,
브라운관 TV, 조명기기,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신발, 완구류

파티클보드, 섬유판, 일부 합판 20 12년 철폐 11 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9,931 총계 6,130

참고2  한-콜롬비아 FTA 상품양허 결과

□ (양허현황) 교역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 (우리) 96.1%, (콜측) 96.7% / 수입액 기준 : (우리) 99.9%, (콜측) 97.8%

《 한․콜롬비아 FTA 전체 품목 양허수준 비교 》 (단위 : 개, USD)

양허단계
우리 양허 콜측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9,787 82.38% 85,786,333 66.91% 4,390 60.64% 283,528,285 34.08%

무관세 1,932 16.26% 36,228,073 28.25% 265 3.66% 31,154,076 3.74%

3 268 2.26% 3,824,842 2.98% 33 0.46% 1,404,047 0.17%

5 670 5.64% 37,279,881 29.08% 1,546 21.35% 176,340,146 21.20%

5년 소계 10,725 90.27% 126,891,057 98.96% 5,969 82.46% 461,272,479 55.45%

7 136 1.14% 1,273,064 0.99% 503 6.95% 37,320,436 4.49%

9 1 0.01% 41,192,955 4.95%

10 558 4.70% 25,267 0.02% 529 7.32% 273,812,794 32.91%

10년 소계 11,419 96.11% 128,189,388 99.98% 7,003 96.73% 813,598,664 97.80%

10년 초과 304 2.56% 22,555 0.02% 184 2.54% 18,288,563 2.20%

TRQ 5 0.04% 0 0.00% 6 0.08% 0 0.00%

양허제외 153 1.29% 6,259 0.00% 47 0.65% 0 0.00%

계 11,881 100.00% 128,218,202 100.00% 7,240 100.00% 831,887,227 100.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0 10단위 기준, (콜롬비아) HTSC 2007 10단위 기준(단, 농산물은 8단위)

** 수입액 : 2007-2009 3개년 평균

***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은 별도 표시 없이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 (품목별) 우리 對콜 주력 수출공산품에 대한 콜측 주요 기체결 FTA

(美, EU) 수준의 양허를 확보함으로써, 콜롬비아 시장 내 경쟁력 유지

ㅇ (승용차/자동차 부품) 10년 내 모든 관세 철폐 / 5년 철폐

* 특히, 향후 콜 시장 성장이 전망되는 중형 디젤 승용차(1,500-2500cc,
SUV)에 대해 9년 철폐 확보(콜-미 10년/콜-EU 7년)

ㅇ (섬유) 수출 주력품목(전체 섬유 수출액의 93%) 5년내 관세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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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한-콜롬비아 교역 및 투자 현황

□ 교역 현황(2015년) : 총 교역액 14.5억불, 무역수지 8억불

연 도 08 09 10 11 12 13 14 15

총교역액 1,237 1,234 922 1,821 1,994 1,883 2,117 1,452

수 출 1,121 1,091 797 1,389 1,614 1,468 1,509 1,129

수 입 116 143 125 432 381 415 608 323

무역수지 1,005 948 672 956 1,234 1,053 901 806

(단위 : 백만불,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수출입 품목 : (수출) 승용차, 자동차부품, (수입) 원유, 합금철, 커피류

≪ 주요 교역품목 (MTI4단위) ≫

순 위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 콜롬비아의 대한국 수출

품 목

2014 2015

품 목

2014 2015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1 승용차 25.7% 389 29.2% 330 원유 59.3% 361 29.1% 94

2 자동차
부품 10.3% 156 10.5% 119 커피류 13.6% 83 28.4% 92

3 합성수지 9.8% 149 8.2% 93 합금철 14.6% 89 14.5% 47

4 기타석유
화학제품 3.7% 57 4.9% 56 동괴및스크랩 2.7% 17 13.6% 44

5 타이어 5.5% 83 4.2% 48 농약 1.6% 10 4.3% 14

상위 5위
소계 55.2% 834 57.2% 646 상위 5위

소계 92.1% 560 90.0% 291

총계 100% 1,509 100% 1,129 총계 100% 608 100% 323

□ 투자 현황 

ㅇ (韓→콜) ‘15년 누적 총 88건, 약 5.6억불/주로 제조업(31건, 339백만불),

광업(13건, 130백만불), 도매·소매업(23건, 47백만불) 등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 계

건 수 6 4 11 16 9 8 6 88

금 액 40 38 117 168 119 18 3 568

≪ 한국의 對 콜롬비아 투자현황 ≫

(단위 : 백만불,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ㅇ (콜→韓) ‘15년 누적 총 3건, 61.1만불/ 주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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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콜롬비아의 FTA 체결현황

□ 콜롬비아는 총 11건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5건의 FTA가 서명 

이후 각국 절차로 발효 대기 중

ㅇ 최근 일본과 FTA 협상을 개최(‘16.4월)

* 상품 양허 및 원산지 챕터를 제외하고 여타 분야는 타결됨

< FTA 추진 현황 >
(자료: 무역협회)

단 계 대상국가

발 효

안데안공동체(CAN)*(‘69), 니카라과(’80), 멕시코(‘95), Caricom**('98),

쿠바(’00), MERCOSUR('04), 칠레(‘07), 중미3국(엘살바도르, 온두

라스, 과테말라)(’07), EFTA('11), 캐나다(‘11), 미국(’12), EU('13)

* 안데안: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 Caricom: 카리브공동체 가입국

서 명 한국(’13.2월), 코스타리카(‘13.5월), 이스라엘(’13.9월), 파나마(‘13.9월)

협상 중 터키, 일본, 중국

□ 콜롬비아는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한 절차에 일정기간 소요

* 콜측 국내절차는 상원→하원→헌법재판소 순으로 진행

ㅇ EFTA, 캐나다의 경우 약 3년, 미국의 경우 5년 6개월 걸림

대상국가 서 명 발 효
소요기간

(서명→발효)

EFTA ‘08.11월 ‘11.7월 2년 8개월

캐나다 ‘08.11월 ‘11.8월 2년 9개월

미국 ‘06.11월 ‘12.5월 5년 6개월

ㅇ 이스라엘, 파나마의 경우 국내절차 진행 중


